
GIST, 새로운 영문 미디어마크 공개
- ‘숫자 1(No. 1)’ 사선 활용, 미래 선도하는 이미지와 혁신 추구하는 역동성 부여

 
▲ GIST의 새로운 영문 미디어마크 적용 예시 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올해 기관 설립 30주년을 맞아 UI(University 

Identity)를 변경하고 21일(목) 공개했다.

이번에 공개된 GIST의 상징(UI)은 영문 미디어마크로서, 숫자 1의 사선을 활용해 미

래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이미지를 담는 한편, 새로운 시대를 맞아 혁신

을 추구하는 역동성을 디자인에 부여했다고 GIST는 밝혔다.

GIST는 영문 미디어마크 변경을 위해 지난 9월 말부터 대외협력처가 주관하여 디

자인 시안을 제작하고 최종 후보 3종을 선정했다.

최종 후보 디자인 3종에 대해 12월 6일까지, 약 20일에 걸친 온라인과 오프라인 

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많이 득표한 디자인을 새로운 영문 미디어마크로 선정했다.

▲ GIST의 새로운 영문 미디어마크



임기철 총장은 “GIST가 위치한 광주첨단산업단지의 ‘첨단(尖端)’이 본래 ‘물체의 뾰

족한 끝’을 가리키는데, 이번 영문 미디어마크 디자인이 바로 그러한 ‘cutting 

edge(최첨단)’의 미학을 잘 살렸다”고 평하며, “아울러 ‘숫자 1’을 연상시키는 새로

운 영문 미디어마크 디자인을 통해 심기일전하여 갑진년 새해부터 GIST는 ‘No. 1’

을 향해 더욱 힘을 낼 것”이라고 말했다.  


